
김현미 장관, “어린이 눈높이에서 보는 국토교통 정책기사 기대”

어린이기자단 발대식 참석…놀이형 교재·가상현실(VR) 활용한 교통안전 교육도 참여 

□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5월 2일(수) 오후 2시 서울 정동 국토

발전전시관에서 개최하는 국토교통부 제6기 어린이기자단 발대

식에 참석해 이들을 격려하고,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통

안전 교육에도 참여한다.

□ 이번 6기 어린이 기자단에는 총 90명을 선발됐으며, 수도권을 비롯

해 영남, 호남, 제주 등 전국 각지뿐만 아니라 해외에 사는 어린이까

지도 참여할 예정이다.

ㅇ 행사에 참석한 어린이 기자 대표는 국토교통부 기자로서의 각

오를 다짐하는 선서문을 낭독하고 위촉장을 수여받는다.

ㅇ 이외에도 대학생,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 기자 55명을 선발

했으며, 주요 정책 현장을 방문해 취재를 진행할 계획이다.

□ 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“국토교통부가 하는 일은 여러분 생활 

속 어디에서든 만날 수 있는 일”이라면서, “우리 부 정책이 실질

적으로 실행되는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보고 배운 모든 것

들이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고, 국토부의 발전이 되기

를 바란다”고 전할 예정이다.

□ 김 장관은 발대식이 열리는 국토발전전시관 1층 로비에 “찾아가는

교통안전 교육”의 일환으로 마련된 어린이 맞춤형 안전교육에도 

참여한다.



ㅇ 또한, 평소에 어린이 기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궁금한 내용을  

듣고 직접 답변해 주는 시간을 보내고, 마술 공연을 함께 관람   

하고 단체사진을 찍는 등 기자단을 격려할 예정이다.

□ 한편, 발대식에 참석한 어린이기자단은 기자로서의 글쓰기와 저

작권에 대한 강의를 듣고, 국토교통 업무를 퀴즈로 알아보는 시

간을 보내는 등 다양한 부대행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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